
말  씀 -----------------------------------
가족을 대표하여

한 사람이 낭독

오늘은 고(故)______께서 주님 품에 안기신지 ____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분의 일생을 회고하며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후손인 우리가 겸비해야 할 도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가족이 

둘러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높거나 낮거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죄인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흠 없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만 

33년을 다 바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

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

고 또 울어도 눈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아

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일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손만

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  모 -------------------------------------- 다 같 이

➀ 고인의 삶이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들을 감사함으로 묵상한다.(1분)

➁ (녹음된 것이 있으면 고인이 부르던 찬송을 들으면서)

   고인과의 다시 만날 날을 상상하면서 고인에 대하여 생각한다.(1분)

찬  송 ---------
288,325,371장

(고인이 좋아하던 찬송)
-------- 다 같 이

주기도문 -------------------------------------- 다 같 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추모예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혹은 선조)을 추모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추모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대상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절하는 것은 금합니다. 추도식에는 조상을 추모하는 계기로 모인 

가족들과의 친교가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을 기념하는 뜻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더욱 좋겠습니다.

말    씀 ------------------------------------
가족을 대표하여

한 사람이 낭독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찬    송 -----------
246,380,419장

(고인이 좋아하던 찬송)
-------- 다 같 이

교 독 문 ----------- 87번(요한계시록21장) -------- 다 같 이

○ 인도자 :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 회  중 :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 인도자 :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 회  중 :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 인도자 :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 회  중 :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 인도자 :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 회  중 :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 인도자 :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 회  중 :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 인도자 :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 회  중 :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기    도 ------------------------------------- 가 족 중

사랑의 하나님, 지금 고인을 추모하며 온 가족,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머리숙인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저희

들은 고인이 과거 걸었던 삶을 되내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인이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한 것들을 자손들로 하여금 성취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길을 달려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온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아멘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성경봉독 ------------- 눅 13:10-17 ------------ 다 같 이

10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2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

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4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

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15 주께서 대

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

뻐하니라


